
지질공원은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이익을 제공할까요? 

•	 기후 변화 및 관련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합니다.
•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	 교육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를 강화합니다.
•	 지역 고유의 농업 문화와 연계하여 지역 식품의 가치를 높입니다.
•	 지역 업체와 함께 환경 친화적인 관광을 개발합니다.

지역 식품과 지역 경제 발전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과정을 최소화한 공급망으로 이루어진 

지역식품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재배자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식품 생산자에게 더 가까워질수록 식재료의 원산지, 

지역 식품을 소비하는 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오푸드 브랜드가 개발된 이유이며, 우리가 이 브랜드에 

가입한 이유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

에 게시한 ‘지오푸드 규정’을 참고하세요.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UN에서 새롭게 설정한 17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는 전세계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계획의 범위와 실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와 

지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 개발 목표들은 각 영역에서의 행동을 도모할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특히 아래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	 [목표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학습 기회 증진 :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활 방식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에 대해 교육합니다.

•	 [목표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 교육 활동을 통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고 적응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합니다.

지오푸드(GEOfood)란 무엇일까요?

지오푸드(GEOfood)는 특별한 지질학적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지역 

음식입니다. 유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 시작된 공식 식품 브랜드

이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지역만이 지오푸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오푸드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식품이 세계지질공원 내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검증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지질유산

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geofood.no

참고하세요

지오푸드(GEOfood) 비전

지오푸드(GEOfood) 브랜드에는 확고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대한 도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같은 상향식 접근 

방식 또한 이 브랜드의 기본 원칙입니다.

지오푸드 브랜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내에 적용되며, 유네스코 

지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세계지질공원의 10%가 이 브랜드에 참여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오푸드(GEOfood)의 역할

지오푸드(GEOfood)는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UN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에 뜻이 있으며, 지오푸드 

브랜드를 상향식 접근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오푸드 GEOfood
특별한 지질유산에서 비롯된

지속가능한 지역 음식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에서 21세기에 선택한 새로운 

방향입니다. “지구의 기억＂인 이곳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질유산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그 지역의 

지질유산과 자연, 문화, 무형 유산 등 지역 유산을 연계하고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유네스코 (UNESCO: United Natio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e Organization)는 UN의 “지적”기관으로 주 역할은 문화 유산을 

홍보하며 평화를 추구하고 문화간 교류를 늘리며 교육을 개선하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개발 과정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UNESCO는 8가지 주요 주제에 중점을 둔 활동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교육
•	 표현의 자유
•	 유산 보호
•	 함께 사는 삶에 대한 학습

•	 지식 사회 구축
•	 하나의 행성, 하나의 바다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학
•	 폭력적 극단주의의 예방

ⓒ Terras Cavaleiros Geopark

ⓒ Geocakes / Geopark Naturtejo ⓒ Estrela Geopark

ⓒ 표지사진 제공 :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 Municipio de rouca 
   / Arouca Geopark

이 브랜드는 2015년 마그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노르웨이)에서  개발한 
공식브랜드입니다.

geopark.gwangju.go.kr

geopark_mudeung_korea



여러 국가들의 네트워크

지오푸드(GEOfood) 브랜드는 전 세계의 세계지질공원이 동일한 

목표를 위해 협력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이 브랜드의 목표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역 음식과 관련, 혁신적인 방법을 구현하여 지역 및 국가, 

더 나아가 국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지질공원은 시민과 지역사회에 협력하여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기에 지오푸드(GEOfood)는 

이러한 연결을 강화하여 지역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강화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특별한 지질유산에서 비롯된 지속가능한 지역 음식
지오푸드(GEOfood)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내 지역 음식 공식 브랜드입니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4월 국내에서는 3

번째로 인증 받은 세계지질공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주상절리와 세계 최초로 공룡이 달릴 때 붙는 가속도를 

규명해낸 공룡화석지를 보유한 세계적인 지질공원입니다.

무등산을 한 가운데에 두고 광주, 담양, 화순이 오래전부터 

같은 생활권을 이루며 살아왔으며, 같은 듯 다른 듯 다채로운 

역사, 문화, 생태유산들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질유산들과 어우러진 

다양한 요소들, 그리고 그 속 에서 

어우러져 살아온 지역주민들이 

전하는 이곳의 맛을 직접 느껴

보세요!

허브차

무등산자락 바로 아래에 

위치한 농장에서 직접 

기르고 채취한 허브로 만든 

향긋한 허브차입니다.

[몽땅] 010-4880-4590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로 303

연잎차

무등산자락에서 자란 

싱그러운 연잎을 직접 

채취하고 깨끗하게 

건조시켜 연잎향 그대로를 

담았습니다. 

[진희농장] 010-2684-5027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로 592
(광주농협 로컬푸드 동광주점)

백숙

무등산 맑은 공기 마시며 

자란 닭으로 깊게 우려낸 

건강식입니다.

[황칠마을] 

062) 252-4700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로 120

[유진농원] 

062) 266-2580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로 169

두부

무등산자락에서 

자란 콩으로만 

전통방식 그대로 깨끗하고 

고소하게 만듭니다.

[들풀] 010-8894-3308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로 592
(광주농협 로컬푸드 동광주점)

동동주

무등산이 풍화되어 

만들어진 흙에서 자란 

쌀로만 이곳만의 특별한 

비법으로 정성껏 

빚어냅니다.

[(유)청풍] 

010-2604-6086
광주광역시 북구 신촌샛강길 120-3

청국장

무등산자락에서 자란 

콩으로 주인장이 직접 띄운 

구수한 청국장입니다.

[유진농원] 062) 266-2580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로 169

[황칠마을] 062) 252-4700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로 120

짚불오겹살

무등산 풍화토에서 자란 

볏짚에서 초벌하여 

오겹살의 풍미를 한층 

더합니다.

[무돌주막] 062) 266-6086
광주광역시 북구 신촌샛강길 120-3

무등산 바로 아래 위치한 청풍동에는
8,700만년 전 화산 폭발로 형성된 무등산의 풍화토가 덮여 있습니다. 무등산 주상절리를 
이루고 있는 무등산 응회암부터 의상봉을 이루고 있는 미문상화강암까지 다양한 암석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변한 것이지요. 무등산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 깨끗한 바람과 함께 
오늘도 무등산자락에서는 싱싱한 식재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광주농협로컬푸드 동광주점

몽땅

(유)청풍 무돌주막

유진농원

들풀

황칠마을


